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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silience,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134 paramedic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burnout (r = −.32, p < .001). I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ilience (β = −.28, p = 

.001), academic year (β = −.18, p = .027), and academic achievement (β = −.21, p = .014) were 

associated with academic burnout. Students in higher academic years reported lower levels of academic 

burnout, whereas those with higher academic achievement tended to report higher burnout levels. For 

clinical practice stress, neither resilience nor academic achievement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hile 

academic year remained significant (β = −.23, p = .009). The findings indicate that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may reflect different aspects of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While academic 

burnout was associated with resilience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tress appeared to be 

linked more closely to factors beyond individual psychological resources.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 support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in paramedic education. 

▸Key words: Resilience, Academic Burnout, Clinical Practice Stress, Paramedicine Students, 

Emergency Medical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32, p<.001),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회복탄력성(β=-.28, p=.001), 학년(β=-.18, 

p=.027), 성적(β=-.21, p=.014)이 학업소진과 관련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은 낮았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소진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서는 회복탄력성과 성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년만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β=-.23, 

p=.009). 본 연구 결과는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학업소진은 회복탄력성과 학업 관련 특성과 연관된 반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

적 특성 외의 요인과 더 관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위한 교

육적 지원과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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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업 수행, 

진로 탐색 및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발달 과업을 경험

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심리

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보건계열 학생들은 

전공 학습과 전문직 진출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1,2,5,6]. 최근에는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갈

과 무기력감이 학업소진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면서 보건

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습 적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2,6]. 

보건계열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전공 지식과 술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형

성,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등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5,9,10]. 이러한 경험은 임상실습을 교육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임상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는 정서적 소진이나 우울과 관련될 수 있으며[6,11],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6-18].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 

부담과 현장 중심의 임상실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응

급의료 현장은 제한된 시간 안에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요

구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

다는 특성을 가진다. 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응급환

자 처치 보조, 응급상황 관찰 및 다양한 고위험 상황을 경

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인 보건계열 학생들과

는 다른 형태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시

험 준비와 반복적인 술기 평가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긴장

과 부담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관심을 받고 있다. 회

복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

학생활 적응과 학업 수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

으로 알려져 있다[12,13].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업소

진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8]. 임

상실습 상황에서도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적응과 스트레스 

관리에 관련된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10,17].

그동안 관련 연구는 주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

어 왔으며, 최근에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6-18]. 그러나 회복탄력성, 학업소

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

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련성

을 가지는지,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두 영역과 어떠한 관련

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

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구

조(학)과 학생의 학습 적응과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향후 

학생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광주 및 경북 지역 소재 3개 대학의 응급구조

(학)과 재학생 중 4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

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 및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 경

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

년 변수는 임상실습 경험 축적과 학업 적응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로 고려하였다.

2. Participants

연구에 참여한 총 인원은 141명이었다. 적정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20]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

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계획하였으며, Cohen[19]이 제시한 중간 효과크기 

기준(f² = .15)을 적용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5, 예측변수 5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최

소 표본 수는 138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

여 최종 141명을 모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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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3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 표본

(134명)은 산출된 최소 표본 수(138명)에 소폭 미달하며, 

이 경우 달성 가능한 통계적 검정력은 약 .94로 추정된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

으며, 설문 참여 전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

여의 자발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

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3. Research Instrument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자기보

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각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

구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용어

를 수정한 맥락적 적용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인 회복탄

력성, 학업소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총 네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수의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급구조학 전공 

교수 2인과 임상실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의 적절성과 표현을 검토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3.1. Resilience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하고, 

백 등[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회복탄력

성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백 등[13]의 연구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2. Academic Burnout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14]이 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고갈, 냉

소성, 학업효능감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된다. 학업효능감 문항은 긍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chaufeli 등[14]의 연구 당시 신뢰도는 .79로 보고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3.3. Clinical Practice Stress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황[15]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

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본 도구는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교육 

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실습생에 대한 태도, 실

습 업무의 과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의 하위 영역을 포

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

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교육 및 임상실습 

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항의 용어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로 표현된 문항은 '지도자 

또는 응급구조사'로 수정하였으며, 실습 상황과 관련된 일

부 표현을 응급의료 환경에 맞게 조정하였다.

수정된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급구조학 

전공 교수 2인과 임상실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의 자

문을 받아 문항의 적절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예비조사(n = 10)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 가능성과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한 후 최종 설문에 반영하였다. 수정

된 문항은 의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도구의 전체 구조와 측정 목적은 원 도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황[1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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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및 임상

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학년, 임상실습 경험 

횟수, 성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회복탄력성을 추가하

여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4명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72

명(53.7%), 남학생이 62명(46.3%)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79명(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55명(41.0%)으

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 횟수는 2회가 81명(60.4%)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회 40명(29.9%), 3회 

이상 13명(9.7%) 순이었다. 주요 실습 기관 유형으로는 대

학병원이 74명(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기

타 기관 35명(26.1%), 종합병원 25명(18.7%) 순으로 나타

났다. 성적은 3.0 미만이 80명(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49가 45명(33.6%), 3.5 이상이 9명(6.7%) 순이었다

(Table 1).

Category
Gender

Total
Male Female

Total 62(46.3) 72(53.7) 134(100)

Academic year

3rd year 39(49.4) 40(50.6) 79(59.0)

4th year 23(41.8) 32(58.2) 55(41.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1 time 17(27.4) 23(31.9) 40(29.9)

2 times 38(61.3) 43(59.8) 81(60.4)

≥3 times 7(11.3) 6(8.3) 13(9.7)

Type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University 

hospital
36(48.6) 38(51.4) 74(55.2)

General 

hospital
13(52.0) 12(48.0) 25(18.7)

Other 

institutions
13(37.1) 22(62.9) 35(26.1)

Academic 

grade

≥3.5 7(11.3) 2(2.8) 9(6.7)

3.0-3.49 22(35.5) 23(31.9) 45(33.6)

<3.0 33(53.2) 47(65.3) 80(5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남학생의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는 99.5±15.2점으

로 여학생의 91.1±13.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366, p = .001). 반면,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 

= -1.844, p = .067), 임상실습 경험 횟수에 따른 회복탄력

성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0.108, 

p = .898). 성적에 따른 회복탄력성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F = 0.072, p = .931)(Table 2).

Variable Category M±SD t/F p

Gender Male 99.5±15.2
3.366 .001**

Female 91.1±13.7

Academic 

year
3rd year 93.0±16.1

-1.844 .067

4th year 97.8±12.8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1 94.6±15.8

0.108 .898

2 94.8±14.5

≥3 96.8±16.6

Academic 

grade
≥3.5 96.8±22.9

0.072 .931
3.0-3.49 94.9±14.9

<3.0 94.8±14.2

Note. Resilience was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 p < .01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성별에 따른 학업소진은 남학생이 2.10±0.55점, 

여학생이 2.18±0.4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 = −0.919, p = .360). 학년에 따른 학

업소진은 3학년이 2.25±0.49점, 4학년이 1.99±0.48점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983, p = .003). 즉, 3학년의 학업소진 수준이 4학년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경험 횟수

에 따른 학업소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1.013, p = .366). 성적에 따른 학업소진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 = 3.935, p = .022), 

성적이 높은 집단(≥3.5)에서 학업소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2.44±0.37), 성적이 낮은 집단(<3.0)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05±0.52)(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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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SD t/F p

Gender Male 2.10±0.55
-0.919 .360

Female 2.18 ±0.46

Academic 

year
3rd year 2.25±0.49

2.983 .003**

4th year 1.99±0.48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1 2.24±0.47

1.013 .366

2 2.10±0.50

≥3 2.10±0.60

Academic 

grade
≥3.5 2.44±0.37

3.935 .022*
3.0-3.49 2.25±0.47

<3.0 2.05±0.52

Note. Academic burnout was measured using a 4-point 

Likert scale.

* p < .05, ** p < .01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남학

생이 3.20±0.75점, 여학생이 3.35±0.73점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1.124, p = 

.263). 반면,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 = 2.715, p = .008), 3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4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상실습 경험 횟수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2.036, p = .135). 

성적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F = 0.845, p = .432)(Table 4).

Variable Category M±SD t/F p

Gender Male 3.20 ±0.75
-1.124 .263

Female 3.35±0.73

Academic 

year
3rd year 3.42 ±0.73

2.715 .008**

4th year 3.08 ±0.7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1 3.23 ±0.77

2.036 .135

2 3.36 ±0.72

≥3 2.93±0.72

Academic 

grade
≥3.5 3.52±0.49

0.845 .432
3.0-3.49 3.33±0.75

<3.0 3.22±0.76

Note.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 p < .01

Table 4.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5.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2, p < .001). 즉, 회복탄력성

이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11, p 

> .05). 또한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9, p < .05)(Table 5).

Variable Resilience
Academic 

Burnout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1

Academic 

Burnout
−.32*** 1

Clinical 

Practice 

Stress

−.11 .19* 1

* p < .05, *** p < .001

Table 5.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6. Effects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

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7). 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

수(VIF)는 1.02~1.16으로 10 미만이었으며, 

Durbin-Watson 값은 1.7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자

기상관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소진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임상실습 경험 횟수, 성적)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12, F = 4.45, p = .002), 

회복탄력성을 추가한 2단계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R² = .19, F = 6.05, p < .001). 회복탄력성

의 추가 투입으로 설명력은 7.0% 증가하였으며(ΔR² = 

.07), 이는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 설명에 유의하게 기여

함을 시사한다. 학년(β = −.18, p = .027), 성적(β = 

−.21, p = .014), 회복탄력성(β = −.28, p = .001)이 학

업소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년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은 낮게 나

타났으며,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소

진 수준이 확인되었다. 성적 집단별 평균에서는 성적이 높

은 집단의 학업소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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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Ste

p1

Gender 

(Male=1)
−0.140 0.085 −.14 −1.64 .103

Academic 

year 

(4th=1)

−0.238 0.085 −.23 −2.80 .00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54 0.070 −.06 −0.77 .441

Academic 

grade
−0.128 0.052 −.21 −2.44 .016*

Ste

p2

Gender 

(Male=1)
-0.056 0.086 -.06 -0.65 .514

Academic 

year 

(4th=1)

−0.187 0.083 −.18 −2.24 .02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54 0.068 -.06 -0.80 .427

Academic 

grade
−0.125 0.051 −.21 −2.48 .014*

Resilience -0.010 0.003 -.28 -3.33 .001***

Note. Step 1: R² = .12, F = 4.45, p = .002. 

Step 2: R² = .19, ΔR² = .07, F = 6.05,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Academic Burnout

Variable B SE β t p

Ste

p1

Gender 

(Male=1)
−0.168 0.126 −.11 −1.33 .185

Academic 

year 

(4th=1)

−0.356 0.128 −.24 −2.79 .00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29 0.105 −.02 −0.27 .787

Academic 

grade
−0.023 0.080 −.03 -0.29 .775

Ste

p2

Gender 

(Male=1)
−0.149 0.132 −.10 −1.13 .263

Academic 

year 

(4th=1)

−0.344 0.130 −.23 −2.64 .00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28 0.106 −.02 −0.27 .789

Academic 

grade
−0.022 0.080 −.02 −0.28 .781

Resilience −0.002 0.004 −.04 −0.49 .626

Note. Step 1: R² = .07, F = 2.32, p = .060.     

Step 2: R² = .07, ΔR² = .00, F = 1.89, p = .10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Clinical Practice Stress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1단계 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R² = .07, F = 2.32, p 

= .060), 회복탄력성을 추가한 2단계 모형 역시 유의한 수

준에 도달하지 않았다(R² = .07, F = 1.89, p = .100). 학년

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예측요인으

로 확인되었으며(β = −.23, p = .009), 성적과 회복탄력성

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성적: β = −.02, p = 

.781; 회복탄력성: β = −.04, p = .626)(Table 7).

IV. Discussions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수행되었다.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과정에

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갈이나 무기력감을 상대적으로 적

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3,4,7,8]. 회복탄

력성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이라기보다 스트레스 상

황에 적응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자원

으로 이해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국가시험 준비, 반

복적인 술기 평가, 임상실습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학업 부담이 큰 편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회복탄력성은 학

업소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이후 학업소진 모형의 설명력이 증

가하였다. 설명력의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학업소진이 개

인이 보유한 심리적 자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회복탄력

성이 학업소진을 감소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지속적인 학업소진이 회복탄력성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학년 역시 학업소진과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의 학업소진 수준이 4학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교육과

정 적응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3학년은 임상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공 핵심 교과

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반면 4학년은 이미 실습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가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되므

로 학업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대처 전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년 차이는 단순한 교육 연한의 차

이라기보다 경험 축적과 적응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성적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오

히려 학업소진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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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과 자기 기대가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소진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3.5 이상 집단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서

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업소진은 개인

의 심리적 자원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임

상실습 스트레스는 개인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실

제 임상실습 과정에서는 실습기관의 분위기, 지도자의 피

드백, 평가 방식, 환자와의 상호작용, 응급상황 노출 경험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119구급대 등 긴장도가 높

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18].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는 학년만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감소한 결

과는 반복된 실습 경험과 환경 적응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실습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진과

의 의사소통, 환자 대응,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

고, 이러한 경험이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실습 횟수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습의 양보다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과 환경의 질

적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담이 학업 영역과 임상실습 

영역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

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소진은 임상실습 부담을 높일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실습 경험은 학업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학업과 실습

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학업

소진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임

상실습 스트레스는 개인 특성보다는 실습 경험과 교육 환

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와 함께 임상실습 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병

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소진과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적도 학업소진과 관련성을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데에는 학년 외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동일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소진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 경험이 

함께 작용하는 반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 경험과 환

경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나 학업 영역과 실습 영역의 부담이 서로 연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향상과 같은 개인 중심의 접

근과 함께 임상실습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교육적 지원이 함

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실습 환경과 관련된 요인

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Limitations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 및 경북 지역 소재 3개 대학의 응

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전체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별 교육 환경 및 임상실습 특성 차이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을 포함한 확대 표본을 활용한 반

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사회적 바람

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

면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학

업소진 간에는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적 변화와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셋째,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은 단순 경험 횟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습 기간, 임상실습기관 유형, 수행 

역할, 응급상황 노출 수준 및 평가 경험과 같은 질적 차이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

은 개념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경험의 양적·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세분화된 측정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는 간

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내용타당도는 확보하였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한 구성타당

도 검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높은 신뢰도

(Cronbach's α = .97)는 문항 간 중복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기반으로 도

구의 구성타당도 검증 및 문항 축소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최종 분석 표본(134명)은 예측변수 5

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소 표본 수(138명)에 소폭 미달하

였다. 다만 달성 가능한 통계적 검정력은 약 .94 수준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80)을 상회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성적이 높은 집단(≥3.5)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성적과 학업소진 간 관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적 집단 간 

표본 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여 결과의 안정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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